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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약 맺고 공시 대응하는 기업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

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

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 개요.  끝.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김남희 (02-2284-1970)

ESG경영지원실 담당자 전임연구원 전나정 (02-2284-1978)

  

      



붙임  업무협약 개요

□ 협약 개요

○ (일시/장소) 2024.3.20.(수) 11:00~11: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

○ (협약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회계기준원

○ (협약기간) 2024.03.20. ~ 2026.12.31.

○ (주요내용)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지침 마련

-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 지원 등

□ 협약 주체별 역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민·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녹색경영 전략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2011년 ~ 계속)

○ 글로벌 ESG 공시가 규범화·표준화됨에 따라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검증된 환경정보를 ESG 공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
제도 개편을 추진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23년)하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업무를 담당

○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의 적용 시기, 항목 구체화 등을 주도하며, 국제 

공시기준과의 정합성과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공기시준 제정을

위해 노력


